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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피해 예방
 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SNS상에서 ‘대리입금’과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청소년들이 금전

적 손해를 입거나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  (*2022년 1월~8월까지 총 3,082건의 대리입금 광고 제보가 금융감독원에 접수)

 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금융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‘대리입금’과 관련한 

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드리니 학생과 보호자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 < 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피해사례 >

1. 현황
☐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여 연예인 기획상품, 콘서트 티켓, 게임머니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

여 10만원 내외 소액을 단기(2일~7일간)로 빌려주면서 대출금의 20~50%를 수고비(연이자 환산시 1,000%)로 
요구하고, 상환이 늦을 경우 시간당 1,000~10,000원의 지각비(연체료)를 부과

○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불법추심을 하는 경우가 빈번

2. 유의사항
☐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,000% 이상으로 법정이자율(20%)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

○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, 연체료 대신 “수고비”, “지각비”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지인간 금전 거래로 가장하
지만,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사채이며,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,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
있음

3. 대응요령
☐ 대리입금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됨

☐ 대리입금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, 주소,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
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,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2차 피해를 방지

○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어 원금 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가 
없으므로 주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

○경찰조사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(가명조서)가 가능

○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(☏1332)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

www.fss.or.kr→민원신고→불법금융신고센터 내 ‘불법사금융․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’

*참고 영상 : Youtube검색 “나를 유혹하는 디지털 악마들(대리입금)”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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